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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서론]

소비재배 조건에서 재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종별 분시비율 및 시비량 변화에 따라 벼 수량구성 요소와 쌀 단백질 함량

에 미치는 영양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21년~2022년까지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벼시험포장에서 3개의 품종(일품, 호평, 칠보)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각 품종별로 질소 시비량을 9kg/10a에서 7로 감비하여 분시비율(50:20:30, 65:20:15, 50:35:15)을 다르게 시비하

였고, 인산과 칼리 시비량을 PK=3-3kg/10a로 감비한 처리구까지 총 12개 시험구를 구성하였다. 재배는 중묘 표준재배법에 

준하였으며, 처리별 3반복으로 수량, 수수, 수당립수, 등숙률, 천립중, 쌀의 단백질 함량을 조사하였다. 통계는 JAMOVI 

2.3.21.을 활용하여 분산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질소 분시비율 및 시비량 변화에 따라서는 품종별 차이가 있었다. 2021년에 조사된 결과로는 일품벼에서는 수당립수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01), 기비 증시(65:20:15)한 구와 PK감비(3:3)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분얼비를 

증시(50:35:15)한 처리구보다 PK감비구에서 유의적으로 수당립수가 증가하였고 수량도 605kg/10a에서 646으로 증가하였

다. 품종 호평에서는 모든 수량구성요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칠보에서는 주당수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얼비 증시구에서 PK 감비구보다 주당수수가 증가하였으나 수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022년 조사에서는 일품

벼에서 주당수수, 주당립수, 등숙비율이 각각 P<0.01, P<0.001, P<0.05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한 결과 기비 증

시구와 분얼비 증시구에서 주당수수가 증가하였으나 수당립수에서는 감소하여 수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022년의 

칠보의 결과는 2021년과 동일하였으며 호평은 생육이 좋지 않아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감비와 분시비율에서 가장 크게 영향

을 받는 품종은 일품벼였고, 3개의 품종 모두 처리구별 쌀 단백질 함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질소 감비조건에서 분

시비율의 효과는 없었으나 P-K를 3-3kg/10a으로 감비하였을때 수량면에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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